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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                                                     

분석가들, BSP 추가 완화에 적절한 여건 조성  
October 07,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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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둔화되면서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위한 완벽한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낮았을 때, 필리핀은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 상태에 있었습니다.”라고 HSBC                  

글로벌 리서치의 경제학자 아리스 다카나이가 9월 예상보다 

낮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다. 

“거의 너무 좋게 느껴질 정도입니다,”라고 다카나이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BSP의 인플레이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노력과 운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인플레이션은 1.9%로 완화되어 시장 기대치와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예상한 2~2.8% 범위를 하회했습니다. 

 

점진적  

필리핀은행(BPI)은 논평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리한 기저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2024년 마지막 세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충격이 없는 한 인플레이션은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며                 

3%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BPI는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평균 3.4%로 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렀다. 

그러나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BSP는 이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긴축 조치를 되돌려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 조치는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7년 만에 기준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었다. 

소비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 후, 경제가 올해 정부 목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https://business.inquirer.net/483770/ph-wins-battle-vs-inflation 

하지만 미국과 달리, 미국의 느려지는 고용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9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bp)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도록                

촉발시킨 반면, BSP는 8월에 전통적인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로 완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정책 금리는 6.25%이다. 

 

앞으로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중앙은행이 2025년 말까지 기준 금리가 4.5%로 떨어질 때까지 “소규모 단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화당국이 경제가 어려운 착륙을 향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금리 인하를 실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BPI도 같은 견해를 공유했다. “더 많은 통화 완화를 예상하지만, BSP가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아얄라 그룹 소속의             

은행이 말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도 BSP가 Fed의 공격성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는 여전히 BSP가 지난달 Fed처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ian-nicolas-p-ciga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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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4 | Lenie Lectura | BusinessMirror 

필리핀 항만청(PPA)은 주말 동안 체류 중인 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세관청(BOC)과 조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수입업자들이 화물이 도착할 때 수입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PPA뿐만 아니라 세관청과도 조율하여 두 기관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PPA 제이 산티아고 총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세관 현대화 및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세금과 관세를 지불한 후 30일 이내에 화물을 수령해야 한다. 

PA는 수하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산티아고는 30일이 지나도 수령되지 않은 화물은 농무부(DA)에 보고되고 세관청(BOC)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공식 이관이 있으며, 처분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산티아고가 필리핀어로 말했다. 

 

그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저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물이 이미 항구에 하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를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루에 P700밖에 안 되니까요 [컨테이너당]…. 예를 들어, P700에 30일이면 약 P21,000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이는 적은                            

금액입니다…수입업자는 확실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외부나 개인 창고에 보관하면, 그곳에서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산티아고는 설명했다. 

 

PPA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PPA는 농무부에 마닐라 남항(MSH) 및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MICT)에서 아직 쌀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수하인           

목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산티아고는 농무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에게 보낸 서신에서 MSH와 MICT에 총 819 TEU가 현재 있으며, MICT에서 30일을 초과한 40 TEU가            

있다고 말했다. MSH에서는 BOC의 통관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쌀 화물이 수령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 기간이 287일에 이르렀다. 

 

PPA는 MSH의 터미널 운영자인 아시안 터미널 주식회사(ATI) 운영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에게 체류 중인 컨테이너를 BOC에 보고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유기된 컨테이너에 관한 세관 현대화 및 관세법 제1129조에 따른 조치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PPA와 DA 모두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산티아고는 말했다. 

 

9월 30일 기준으로 PPA는 항구에 135 TEU의 돼지고기 화물, 101 TEU의 닭고기, 24 TEU의 양파가 있다고 밝혔다. PPA는 BOC의 통관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개의 돼지고기 컨테이너가 30일 이상 항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중 5개의 컨테이너는 체류 기간이 1,000일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닭고기 화물의 경우, BOC의 통관 승인을 받은 22개의 컨테이너가 여전히 항구에 남아 있으며, 이 중 12개는 체류 기간이 600일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4개의 양파 컨테이너는 BOC의 전자 시스템에서 생성된 수입 화물의 전자 방출 지침을 의미하는 OLRS(온라인 방출 시스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07/ppa-boc-team-up-to-crack-down-on-port-overstayers/ 

마르코스, 한국의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전략적 관계' 추구                                                                        

October 08, 2024 | Samuel P. Medenilla and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마르코스 대통령은 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리핀과 한국 간의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한다. 

 

“이제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월요일 말라카냥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개회 연설에서 말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번영을 달성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의해 지배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Cont. page 3]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lenielectura/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mede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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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한국이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의 뜻을 함께했다. 

 

“혈맹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우리의 두 나라는 지난 75년 동안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여 협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월요일 필리핀에서의 2일 간의 국빈 방문을 마쳤다.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아래, 마르코스 대통령은 방위 및 안보, 해양 협력, 무역, 개발, 인적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오직 상승만 남았습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한국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안보, 디지털 기술, 에너지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여섯 개의 협정  

윤 대통령의 말라카냥 방문 동안 여섯 개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다. 

 

이에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한국 해안 경비대 간의 해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 대한 양해각서,                

필수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그리고 바타안 원자력 발전소(BNPP) 타당성 조사에 관한 양해각서가 포함된다. 

 

필리핀과 한국은 또한 사마르 연안 도로 II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계약과 라구나 레이크쇼어 도로 네트워크 프로젝트 1단계(1단계) 및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 섬 다리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 그리고 2024-2029년 필리핀 관광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양해각서의 실행              

계획을 체결했다. 

 

“오늘 아침의 활동을 마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모멘텀을 추진할 주요 협정들을 체결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말했다. 

 

상공회의소, FTA 준비  

 

한국산업연맹(FKI)과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필리핀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두 나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직접적인         

연락을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그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양자 경제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에너지, 방위,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 및 혁신, 농업, 제조업, 관광, 서비스, 중소기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정책,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시장 데이터와 정보가 포함된다. 

 

양해각서는 또한 양측이 공동의 경제 및 산업 문제에 대한 공통 행동 계획을 촉진하고 노력을 조정하여 다자간 분야에서 “집단적 영향력”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이익을 옹호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회의 및 포럼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협정은 명시하고 있다. 

 

각 당사자는 자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포지엄, 세미나, 회의 및 기타 무역 및 투자 촉진 행사의 조직  

또는 참여에 있어 상대방을 지원해야 한다. 

 

FKI와 PCCI는 2024년 10월 7일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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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윤 대통령과 함께하다  
 

한편, 필리핀 육군은 일요일 타구익시의 리빙간 나그 마가 바야니(Libingan ng Mga Bayani)에 위치한 한국 전쟁 기념비에서 필리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함께 헌화식에 참석했다. 

 

루이 데마알라(Col. Louie Dema-ala) 육군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에서 로이 M. 갈리도(Lt. Gen. Roy M. Galido) 육군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군사 호스트        

역할을 했으며, 경호 및 경비 대대가 헌화식 동안 의식적인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 전쟁 중 한국 군인들과 나란히 싸우며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의 연합군에 맞서 자신의 보초를 지킨 필리핀 파병대(Peftok)                             

구성원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데마알라 대변인은 이 의식이 육군 사령부가 회복력, 용기 및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다.With Rex Anthony Naval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08/marcos-seeks-strategic-ties-as-south-koreas-yoon-visits/ 

마르코스, 한국의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전략적 관계' 추구                                                                        

[Cont. from page 3] 

새로운 SEC 가이드라인, 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October 08, 2024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This undated file photo shows a 
building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usinessworld / SEC.GOV.PH  

마닐라, 필리핀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년 초에 필리핀의 전력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출시할 계획이다. 

 

SEC 위원인 자비 파울 프란시스코(Javey Paul Francisco)는, 자본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 규제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에너지 회사에 더 가까운 강력한 자금 조달 원천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력 발전 사업자 및 도매             

전기 및 소매 서비스에 대한 자본 확보 및 확대(SEC POWERS)와 같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란시스코 위원은 SEC POWERS가 전력 발전 회사와 배급 유틸리티의 증권 등록을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SEC POWERS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등록을 우선시하는 일종의 빠른 통로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프란시스코 위원은 SEC가 에너지 규제 위원회와 함께 곧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내년 초에 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란시스코 위원은 SEC 시장 및 증권 규제 부서가 전력 발전 회사와 배급 유틸리티의 등록 명세서 검토를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증권 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필리핀 개정 회사법(Revised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그리고 위원회의 관련 발행물의 요구 사항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이 2001년 전력 산업 개혁 법안(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EPIRA)인 공화국법 제9136호와 일치하며, 이는 전력            

발전 회사와 배급 유틸리티가 최소 15%의 주식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시스코 위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 기업에 대한 20%의 최소 공개 유통 요건을 면제하고 EPIRA에 따른 15%의 최소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소화된 절차가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EPIRA에 명시된 대로 전력 발전, 전송 및 배급 부문의 소유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의도이며, 더 빠른 승인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규정을 준수하기 쉽게 만들고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라고 프란시스코 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SEC가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기여하며 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 page 5]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5259/richmond-merc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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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은 자본 접근성과 투자 흐름 촉진이 기업이 확장하고 재생 가능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필리핀의 더 외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 역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SEC POWERS와 같은 규제 외에도,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란시스코 위원은 SEC가 수년간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장려하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행해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성 채권,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그리고 블루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적으로 및 전 세계적으로 수용된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이 ASEAN 주제 채권의 두 번째 주요 발행국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SEC 가이드라인, 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Cont. from page 4]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08/2390826/new-sec-guidelines-seen-power-energy-sector 

렉토, 투자자들을 위한 환영의 붉은 카펫을 마련하기 위한 필리핀의 기업 친화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다                                                                                          

October 07, 2024 |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 장관 랄프 G. 렉토는 필리핀의 투자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 개혁을 강조하며 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JFC) 회원들과의 대화를                

지속하여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JFC는 필리핀의 주요 6개 국제 비즈니스 상공회의소(미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와 필리핀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협회(PAMURI)가 결합한 연합체입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2,000개의 회사를 대표하며, 약 1천억 달러의 양자 무역을 촉진하고 필리핀 경제에 300억 달러의 투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렉토 장관이 2024년 10월 1일 JFC와의 예의 방문 회의에서 강조한 개혁 중 하나는 최근 제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VAT)입니다. 

 

새 법은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국내 및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 간의 경쟁의                 

장을 마련합니다. 현재는 국내 DSP만 12%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랑카다 프로젝트 필리핀의 이사인 케이티 스턴츠는 새로운 법을 환영하며 이행 규칙 및 규정(IRR) 마련을 위한 자문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는 재무부(DOF)와 국세청(BIR)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아시아 인터넷 연합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AMURI 이사인 미미 로페즈 말바르 변호사는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IRR 마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렉토 장관은 필리핀의 광업 산업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간소화된 세제 정책을 도입할 광업 세제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JFC는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재무 장관은 법안의 최종 버전이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JFC는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CTRP)의 패키지 4가 필리핀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인정했습니다. [Cont.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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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4는 자본 유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동 소득, 금융 상품 및 그 거래에 대한 세제 구조를 조화롭고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렉토 장관은 정부가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0.6%에서 단 0.1%로 줄여 마찰 비용을 낮추고 필리핀을 지역 동료국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렉토 장관은 기업의 회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 재활성화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법안(CREATE MORE)이 곧 법률로 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요 투자자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글로벌 동향에 대응할 것입니다. 

 

재무 장관은 또한 JFC에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는 캐나다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 줄리안 페인, AmCham 전무 이사 에브 핀클리프,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 현종 조셉 엄과 이사 은선 김, 

필리핀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파울로 두아르트, 그리고 필리핀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이시카와 하루타카 및 부회장 후지이 노부오가 참석했습니다. 

 

렉토 장관과 함께 재무부 차관 마리아 루왈하티 도로탄 티우세코, 도미니 벨라스케스, 레나토 레시데, 찰리토 멘도자, 그리고 보조 차관 카를로 아드리

아노가 참석했습니다. 

렉토, 투자자들을 위한 환영의 붉은 카펫을 마련하기 위한 필리핀의 기업 친화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다                                                                                          

[Cont. from page 5]  

Source: https://www.dof.gov.ph/recto-spotlights-ph-biz-friendly-reforms-to-roll-out-a-red-carpet-for-investors-commits-to-continue-dialogue-with-
joint-foreign-chambers-for-policy-improvements/ 

필리핀과 한국, 관광 협력 협정 체결                                                                                                         

October 08,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STOCK IMAGE VIA                            
KOREANAIR.COM  

관광부(DoT)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9년 관광 협력 프로그램을 개요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는              

관광 산업 전문가의 교류를 포함할 것입니다. 

 

월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DoT는 이 협정이 10월 7일 말라카냥 궁전에서 서명되었으며, 2006년에 두 나라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협력은 "우리 두 나라 간의 관광 및 인적 교류에 대한 오랜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마                            

에스페란자 크리스티나 G. 프라스코 관광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우리 1위 출처 시장인 한국에서 필리핀 목적지와 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  

수치의 예상 성장과 함께 우리 국민의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0/07/626337/phl-s-korea-sign-tourism-cooperation-agreement/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호텔, 리조트, 크루즈선, 항구, 관광 상품 및 기타 산업에서의 관행을 교환하기 위해 관광 전문가 및 관리자를 교환할 것입니다. 

 

이 MoU는 관광 개발에 대한 정보 교환, 관광 안전 협력 메커니즘 수립 및 비상 상황 조정도 허용합니다. 

 

양국은 관광 교통량을 늘리고 관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공동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 MoU에 따라 프로그램을 감독할 공동 작업 그룹이 구성될 것입니다. 

 

10월 7일 현재 한국에서의 방문객 수는 123만 명으로, 이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 수의 27.16%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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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는 2024년 10월 24일 파사이시의 마리엇 그랜드 볼룸에서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을 개최합니다.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적 자본의 업스킬링과 업스케일링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여 필리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evel Up: Upskill. Upscale. Uplif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인구 통계의 변화와 빠른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탐구하며, 농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신흥 산업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CP는 이번 행사에 10석이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으며, 각 티켓은 할인된 가격인 5,500 페소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4를 방문하시거나, 본 행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거나 Ms. Chi(0917-801-5920)와 Ms. Sang(0915-888-72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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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OMING EVENT]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October 18, 2024 | SMX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필리핀 로컬 비즈니스 단체들(국제 로터리  마닐라  3810지구 회장단, BNI PHILIPPINES)과  함께 오는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파사이 시 SMX 컨벤션 센터 2층에서 비즈니스 매칭/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등록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는 400명 이상의 국내외 사업가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바이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행사 후원업체들을 위해 회사와 제품 등을 소개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으며, 행사 이후에도 각 단체 회원 모두에게 E-magazine으로 계속 홍보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및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현지                  

복지재단에 기부 예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KCCP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KCCP 회원의 참가 등록비는 2,000페소입니다(식사, 음료 및 참가 키트 포함). 이번 행사에 관한 등록이나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CCP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8885-7342(사무실) 또는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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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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